
제 52호 팀 구성원 수

학생들 팀을 구성할 때 중요한 사항은 한 팀당 몇 명씩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

는 일입니다. 물론 (지난 호에 말씀드렸듯이) 팀의 구성원 수가 크면 클수록 팀웍

결과물을 채점하는 부담은 분명히 줄어들지만 과연 얼마나 교육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팀웍의 효력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 (인터액션)에 있으나 한

사람이 효율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

한 팀 크기가 중요합니다.

미시간공대 (Michigan T ech )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스"라는

공학설계 과목에는 30~40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룹니다. 학생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단기간 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2학년 때 "입사"해서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한 팀에 소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이한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팀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통 디자인 프로젝트나 숙제를 할 경

우에는 한 팀 당 3~4명이 적합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팀 당 2명은 매우 높은 학습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팀 구성원 사이에 의견차

이나 성격차이로 문제가 생길 경우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삼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삼국지처럼 세 세력이 어울려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지요.

한 팀 당 4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팀 멤버 한 두 명이 빠져도 ("놀고먹어도") "굴

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논하거나 일하기 위해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스케

줄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팀은 두 명, 세 명으로 분산될 확률

이 높습니다. 조직 운영에 미숙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

입니다. 그러므로 타이트한 팀웍이 아닌 엉성한 "무리"는 오히려 비효과적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개개인에게만 질문하지 말고 가끔 옆에 앉은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하게 하는 것도 팀웍입니다. 조용히 교수님 말만 듣다가 눈이 스르르 감겨올

때쯤 왁자지껄하게 옆에 앉은 학생하고 딱 일 분간 떠들게 하면 교실 분위기도

살아나고, 정신도 나고, 학습효과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팀 구성원 수는

2~3 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팀 구성원 수는 과제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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